
필리핀, 방위산업 자립 추진: ‘Self-Reliant Defense Posture’ 법안에 서명
-국내 방위산업 강화로 해외 의존 탈피, 기술 협력과 경제 성장 기대

요약
· [bookmark: _GoBack]필리핀, 진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코자 자립적 방위태세 활성 법안 서명 추진
· 필리핀 기업 우선권 및 기술이전 장려,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국산화 역량 개발 등 포함
· 방위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대, 韓기업들은 기술 협력 및 수출 확대 기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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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냥 궁전, 자립적 방위태세(SRDP: Self-Reliant Defense Posture) 활성 법안 서명식
자료원: 2024년 10월 8일, Presidential Legislative Liaison Office



I. 지정학적 긴장 속 방위산업 자립 법안: 필리핀의 전략적 대응

· 수입 무기 및 자재에 의존해온 필리핀은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국방 기술의 지역 생산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자 함
· 군 현대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필리핀 내 현지 군사 장비 제조, 유지 등을 통해 방위 부문의 자립과 지속 가능성 강화 의지를 보여줌
· 자립형 방위 생태계로의 전환은 자국 주권은 보호하고 국제 동맹국 및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하고 탄력적인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


II. 필리핀 방산 기업 육성 및 외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
· 필리핀 소유 기업에 주요 방산품의 개발, 유지, 운영에 대한 우선권 부여, 해외 제조업체는 필리핀 내 생산 시설을 설립하도록 권고
· 기술 이전을 위해 외국 원자재 제조업체와의 파트너십을 장려하여 AI, 로봇 공학, 사이버 보안과 같은 분야의 혁신을 지원
· 로무알데스 하원 의장은 “SRDP가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술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필리핀 방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함


III. 시사점
이번 법안은 필리핀 방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유입, 일자리 창출, 수익 창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필리핀 방산 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에게는 방산 기술 협력과 방산 장비 및 기술 수출 확대 등, 다양한 협력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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